
   111110    

지역사회 품속에서 성장하는 젊고 따뜻한 농장

홍성 젊은협업농장과 행복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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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농지 300평에 농사를 지으면 농민이 되는데, 300평에서 나오는 농업 수입은 뻔합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농업을 하면서도 농민으로 규정되는 실정에서 농업을 살릴 수 있겠는가 의심했고, 우리가 

고민한 방향은 최소 생활비 50%를 농업이 차지하도록 하자는 거였죠. 나머지 50%는 농외 경제 활동으로 

벌어들이고요. 그래야 농업을 운영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함께 시작한 

세 명이 최소 소득 3,000만원을 올려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최소 논 8,000평이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논 8,000평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젊은협업농장이 장곡면에 자리를 잡고 논 3,000평을 임차하는 데  

5년이 걸렸습니다. 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논농사로의 진입은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밭농사를 위한 농지도 1,000평은 확보해야 되는데, 농지와 농기계 임차가 문제되었어요. 당시 우리가 

모은 투자 비용은 전부 1,000만원에 불과했는데, 이 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는 농업은 시설하우스 밖에 

없었어요. 200평 비닐하우스 1동을 일 년 동안 빌리는 데 임차료가 100만원이었어요. 그다음은 다양한 

시설하우스 작물 중에 세 명이 끊임없이 일할 수 있는 작물이 뭐가 있는지였어요. 세 명이서 미니 토마토를 

재배하면 미니 토마토를 생산할 수 없는 한 겨울에는 놀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안 놀고 할 수 있는 

작물이 뭐냐? 그래서 찾으니까 농민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 일반 농가에서는 진짜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규정하는 작목인 쌈 채소를 하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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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홍성군에서 농축산물 판매로 얻은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가 67.3%를 차지합니다. 

3000만원 미만인 농가는 90% 가까이 될 겁니다. 우리 농장 청년들이 독립하더라도 도달 가능한 수준이 

딱 그 정도일 것이라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 농촌이 지속가능하려면 3000만원 미만인 농가 그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농가들은 적정 수준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촌 활동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이예요. 이 층이 유지되고 넓어져야 농촌이 유지될 겁니다. 그 이상에 속하는 농가가 많아지면 

농업은 살아남아도 농촌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농업 소득이 적다보니 이런 농가들은 농업 말고 농장이 

할 수 있는 다른 역할에 관심을 둡니다. 농촌에서 진행되는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아니면 

아예 새로운 역할을 하는 농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청년들이 이런 영역으로 진입하면 농촌에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탈출구가 여기서 나오지 않겠냐고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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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돌보고, 몸을 돌보고, 세상과의 관계를 돌보는 농장입니다. 농작물뿐 아니라 사람을 돌보고 

치유하고 키우는 따뜻한 확장이 시작되는 터전입니다. 행복농장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농장의 

원천적 기능과 함께 농업이 가지고 있던 돌봄과 성장의 역할을 사람과 함께, 지역과 함께 복원하고 펼쳐 

나가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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